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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구마 끝순의 품종별 카로티노이드 함량 및 최적 추출 조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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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최근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루테인은 눈, 뇌 등의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

백내장과 황반변성 예방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고구마 지상부는 다른 작물에 비해 더 많은 루테인, 베타카로틴을 

함유하는 등 이용 가능한 유용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나 단순 섭취 이외의 추출·이용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. 이에 

본 연구에서는 국내 육성 고구마 품종을 대상으로 어린잎의 루테인(Lutein), 베타카로틴(β-carotene) 함량을 분석하고 효과적

인 추출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비닐하우스에 고구마 묘상을 조성하여 수행하였다. 고구마 

품종별 루테인 함량 조사는 호감미 등 6 품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적 추출 조건을 위한 실험에는 ‘호감미’ 어린잎을 사용하

였다. 실험에 사용된 고구마 잎은 수확 후 증류수로 세척하고 동결건조 후 분말화하여 사용하였다. 최적 추출조건 확립을 위한 

처리는 추출용매 4처리, 추출온도 3처리로 수행하였고, 시료용매 비율은 동결건조 분말 1g 당 10 ml로 처리하였다. 각 처리 

조건별 고구마 어린잎 추출물에서 루테인, 베타카로틴을 추출하고 역상 HPLC로 분석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‘호감미’ 등 6 품종에서 어린잎의 루테인 함량은 291.7~428.2 ㎍/g범위였으며 ‘하얀미’ 품종에서 428.2 ㎍/g로 가장 높게 나타

났고 ‘호감미’를 제외한 품종이 300 ㎍/g 이상이었다. 베타카로틴 함량은 루테인과 마찬가지로 ‘하얀미’ 품종에서 1,834.3 ㎍/g

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‘진홍미’, ‘호감미’ 품종은 1,000 ㎍/g 이하로 나타났다.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의 최적 추출 조건확

립을 위해 용매별 추출효율을 비교한 결과, 루테인 함량은 에테르>80% 에탄올>헥산>60% 에탄올 순으로 에테르 용매에서 

294.2 ㎍/g으로 가장 추출량이 많았다. 베타카로틴 함량은 에테르>헥산>80% 에탄올 순이었으며 60% 에탄올에서는 베타카

로틴이 추출되지 않았다. 추출온도에 따른 루테인 추출량에서는 헥산, 에테르, 60%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할 경우, 루테인 함

량이 40℃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용매에 따른 추출량 차이는 여전히 발생하였다. 80% 에탄올의 경우, 다른 용매와 달리 

40℃보다 50℃ 추출조건에서 가장 추출량이 많았다. 베타카로틴 함량에서도 헥산, 에테르, 80% 에탄올 용매 조건에서 40℃ 

처리 시에 가장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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